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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의 염색 

1.4.4 면(cotton) 염색 

현재 면의 염색에 사용되는 염료는 반응성염료, 환원염료(일명, vat염료), 황

화염료가 주로 쓰이고, 직접염료, 아조염료(일명, naphthol염료), 기타 염료가 

조금씩 사용되며, 염료에 따라 염색방법은 각각 다르다. 

직접염료는 그 수가 많고, 값을 가장 저렴하고, 응용방법도 쉽지만 견뢰도

가 가장 나쁘다. 색상은 넓은 범위에 걸쳐 있고, 여러 종류의 섬유에 대하여 

염착력이 좋아 교직물의 염색엔 없어서는 안될 염료이다. 일광견뢰도가 개선

된 염료는 조금 값이 비싸지고, 대부분의 직접염료는 일광, 세탁 견뢰도를 

높이기 위해 후처리(後處理)를 한다. 개선된 직접염료는 섬유상에서 디아조

(diazo)화시켜 결함시키므로서 견뢰도가 매우 증가된다. 

황화염료는 세탁견뢰도가 좋고, 값이 싸지만 일반 세탁에서 사용되는 가벼

운 표백에서도 견뢰도가 나빠진다. 청색과 흑색의 일광견뢰도는 갈색과 황색

의 일광견뢰도보다는 양호하며, 황화염료는 색상의 범위가 한정되고, 어둡고 

침침한 색상이다. 

아조(azo)염료는 견뢰도는 좋은 염료로, 일반적으로 환원염료보다 값은 싸

나 응용방법이 좀더 복잡하다. 색상의 범위는 한정되고, 특히 적색계통의 염

료는 아주 중요하다. 마찰견뢰도는 적절한 염색방법을 강구하면 환원염료와 

비슷하고, 세탁견뢰도는 환원염료에 비견(比肩)되고, 일광견뢰도는 약간 떨어

진다. 

반응성염료는 195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염료로 염색하기 쉽고 뛰어난 밝

은 색상을 준다. 세탁, 일광 마찰 견뢰도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으나 차아



염소산 표백에서의 견뢰도는 환원염료만큼 좋지 못하다. 

환원염료는 면 염색에서 견뢰도를 요구하는 모든 색상에서 사용되고, 모든 

약제에 대하여 가장 견뢰도가 좋고 밝은 색상을 주지만 값이 비싸고 사용상 

어려움이 많다. 

현대의 기술발전은 사용상 단순하면서 빨리 염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 있다.  

기타의 염료는 어떤 특정의 색상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염기성염료는 

일광견뢰도는 별로 중요치 않으면서 아주 밝은 색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

용된다. 광물성염료는 어둡고 침침한 갈색, 황갈색, 담갈색, 카키색 등 장시

간 일광에 노출되어도 견뢰한 염색물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일광, 세탁 견

뢰도는 양호하나 산, 알칼리 견뢰도는 좋지 못하다. 

안료수지염료는 날염에 가장 많이 응용되고, 현재는 염색에서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색상이 선명하고 염색후 수세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염색물의 촉감이 딱딱한 단점이 있다. 아닐린 블랙(aniline 

black)은 가장 중요한 산화염료로 일광, 세탁, 염소에 대하여 매우 견뢰도가 

좋은 흑색염료로 방염날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1.4.4.1 직접염료(direct dye·substantive dye) 염색 

직접염료 가운데 최초로 제조된 것은 콩고레드(congo red)염료로서 1884년 

P.Bottiger에 의해 발명되었고, 직접염료의 대부분은 디아조(diazo) 및 트리아

조(triazo) 염료이고, 술폰산기(sulfonic acid group)를 가진 나트륨염이다. 셀룰로

스 섬유를 직접적으로 염색할 수가 있으므로 직접염료로 불려지는 음이온성 

염료이다. 

(1) 염료의 성질 

① 직접염료는 일반적으로 물에 잘 용해하여 콜로이드(colloid) 용액을 형



성하고,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염료는 소량의 탄산나트륨(탄산소다)을 첨가

하면 잘 용해한다. 소량의 알칼리를 첨가하면 염료의 용해도가 좋아지고, 완

염작용을 한다. 

② 직접염료에 식염, 황산나트륨(망초)과 같은 중성염을 첨가하면 염료의 

용해도를 감소시키고, 진한 용액에 다량의 중성염을 첨가하면 염료는 염석

(塩析·salting out)한다. 즉 염료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적어지므로 상대적으

로 섬유에 대하여 촉염작용(促染作用)을 해주게 된다. 

③ 직접염료의 농(濃)용액에 무기산을 가하면 색소산을 유리하여 침전이 

일어난다. 

④ 직접염료의 대부분인 아조(azo)의 염료는 환원제의 작용에 의해 아조기

의 부분이 분해하여 아미노화합물이 된다. 

⑤ 많은 직접염료는 Ca과 Mg염에 의해 그 용액에서 침전한다. 따라서 염

색용수는 연수이어야 한다. 

⑥ 직접염료는 천연섬유와 레이온섬유에 친화력을 가지며 중성, 알칼리성

의 용액에서는 면, 마와 같은 식물성 섬유에, 또 산성용액에서는 견, 양모 같

은 동물성 섬유에 각각 직접 염착이 된다. 

⑦ 모든 직접염료는 염기성염료와 결합하여 본래의 염료보다 한층 용해도

가 적은 레이크(lake)가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여 직접염료로 염색한 후 염기

성염료에 의한 토핑(topping)에 응용된다. 

⑧ 직접염료로 염색된 염색물은 대체적으로 마찰견뢰도는 좋으나 일광, 수

세, 세탁견뢰도가 나빠 후처리를 행하여 견뢰도를 약간 증진시킬 수 있다. 

(2) 염색방법 

직접염료는 직접성이 매우 강하여 냉탕, 온탕의 구별없이, 또 약제의 작용

을 빌리지 않고 잘 염색되고, 각각의 직접염료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염법을 



선택하여 염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3가지로 대별된다. 

① 중성 염액법 : X% 염료+Y% 탄산나트륨+Z% 황산나트륨 

② 알칼리성 염액법 : X% 염료+W% 비이온활성제+Y% 인산나트륨+Z% 황

산나트륨 

③ 산성 염액법 : X% 염료+Y% 초산+Z% 황산나트륨(망초) 

욕비는 담색인 경우 1:25~30으로 크게, 농색인 경우 1:15~20으로 작게 잡아

준다. 

(3) 견뢰도 증진방법 

① 금속염 후처리법 

② 포르말린 후처리법 

③ 현색(顯色) 후처리법 

④ 커플링(coupling) 후처리법 

⑤ 양이온활성제 후처리법 

1.4.4.1 황화염료(sulphur dye) 염색 

황화염료의 화학적 특성은 분자 사이에 황(sulfur) 결합을 하고 있으며, 물

에 불용성이며 황화나트륨(Na2S) 용액에는 용해되는데, 이는 환원제로 작용

하여 황결합을 분리하므로 셀룰로스 섬유에 친화력을 가진 간단한 성분으로 

분자를 분해한다. 맨 처음의 황화염료는 1873년에 황화나트륨과 황이 포함된 

톱밥을 섞어 쪄서 만들었다. 이의 특징은 알칼리용액 내에서 면에 흡수되고, 

다음 중크롬산칼륨의 산화에 의해 습윤(濕潤)견뢰도가 좋은 갈색 염료를 생

산하였으나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1893년 Vidal은 황화나트륨과 황은 

p-phenylene diamine이나 p-amino phenol에 녹여서 비달 블랙(vidal black)을 만들

어 면섬유상에서 중크롬산칼륨으로 산화시키면 검정색으로 현색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종 황화염료가 개발되었다. 



(1) 염료의 성질 

① 황화염료는 황화나트륨의 작용에 의하면 환원되어 메르캅탐(mercaptan)

을 형성하고, 이것이 알칼리에 용해하여 간단한 분자 R-S-Na, R-S-S-Na(R : 염

료분자, S : 황, Na : 나트륨)와 같은 형으로 분해된다. 황화나트륨에 의한 환원

된 류코(leuco)화합물의 알칼리염은 섬유에 대하여 친화력이 있으므로 섬유에 

잘 흡수되며, 이것을 산화작용에 의하여 본래의 불용성 염료를 섬유상에 재

생시켜 염색의 목적을 달성한다. 

② 이 염료는 염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량의 염료로 염색해야 되며, 직접

염료와 같이 중성염은 염색시 촉염작용을 한다. 

③ 황화염료는 Ca, Mg 등의 용액에서 침전이 일어나므로 염색용수는 반드

시 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황화염료는 환원제에 의하여 탈색되지 않으나 산화제에 의하여 탈색된

다. 즉 황화염료는 일반 표백분류에 견디지 못한다. 

⑤ 황화염료는 염기성염료와 일종의 레이크를 형성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밝은 색을 얻고자 할 때 염기성염료로 토핑한다. 

⑥ 황화염료로 염색된 염색물은 수세, 세탁, 열탕, 일광 견뢰도가 대체적으

로 우수하며, 값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마찰견뢰도가 떨어지고, 염색물을 

장기간 저장시 염료에 함유된 황에 의한 자연산화로 황산이 생성되어 셀룰

로스계 섬유를 취화시키는 큰 결점이 있다. 

⑦ 황화염료에는 선명한 색상은 거의 없고, 염색법이 불량하면 염색물의 

보관중에 섬유를 취화시키므로 사전에 취화 예방방법을 써두는 것이 좋다. 

(2) 염색방법 

면의 염색방법에는 단일(單一)용액법과 계속(繼續)용액법이 있다. 

① 단일용액법은 면의 중량에 대해서 원하는 색상농도에 따라 염료 5~20%, 



동량의 황화나트륨(Na2S)과 탄산나트륨(Na2CO3)을 같이 60℃의 열수로 용해

시켜 전 액량을 면중량의 15~20배로 하고, 여기에 식염 또는 황산나트륨(망

초)을 염료의 2~3배 되게 가하여 일단 염욕을 끓인 후 물에 적신 면을 넣어 

80~90℃에서 피염물이 공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액면 아래에서 주의하면서 

30~40분간 처리한 후 균일하게 짜서 공기산화 또는 수중산화로 발색시켜 수

세한다. 염욕에 1~2% 비누, 로드유(rhode oil), 모노폴유(monopol oil)등을 첨가

하면 염액의 침투가 좋아지고 균일한 염착을 달성할 수 있다. 염색용기는 스

테인리스강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리 또는 구리합금제는 황화나트륨에 의해 

부식된다. 

② 계속염색법은 황화염료는 염착량이 다른 염료에 비해 적어, 특히 농색

염색에서는 다량의 염료와 조제가 잔액 중에 남으므로 이들의 부족량을 첨

가하여 계속적으로 염색을 하는 방법이다. 보충량의 비율은 염료종류와 염법

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많은 시험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3) 염색물의 후처리법 

① 금속염황산구리나 중크롬산칼륨은 2~4%의 초산용액에서 처리하면 염색

물의 산화를 완전하게 하는 동시에 세탁견뢰도가 증진된다. 

② 섬유의 손상, 즉 셀룰로스의 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산나트륨 처

리, 과산화수소 처리후 세정 및 탄닌산과 수산화칼슘에 의한 처리방법이 있

다. 

(4) 가용성(可溶性) 황화염료 

가용성 황화염료는 미리 환원시켜 안정하게 만들어 놓은 염료로 물에 녹

지만 셀룰로스 섬유의 염색은 황화나트륨과 탄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으면 

염색이 잘 안된다. 취급이 간편하고 불용성 물질이 적게 들어 있으며, 패키

지(package) 염색에 보다 유리하고 보다 양호한 균염성을 가지고 있다. 



1.4.4.3 환원염료(vat dye) 염색 

일명 배트염료로 더 알려져 있으며, 배트염료라고 부르게 된 기원은 화학

적 환원제가 나오기 전에 천연 배트염료는 배트(vat)라고 부르는 큰 나무통안

에서 유기물 발효에 의해 환원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 배트염료는 섬유용으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천연색소이며, 인디고

(indigo)는 유사(有史)시대 초기부터 인도에서 상용된 염료이다. 인디고염료는 

최초에 1880년 독일의 A.Von Baeyer에 의해 합성되었으며, 대량적인 생산은 

1900년경부터 나프탈린(naphthalene)으로부터 합성되었다. 

(1) 염료의 성질 

①물이나 알칼리용액에 녹지 않으나 알칼리성의 환원액에 의해 환원되어 

류코화합물로 되어 용해되고, 그 류코화합물의 알칼리염은 섬유에 대하여 친

화력이 있으므로 그 용액 중에 섬유를 침지하여 염액을 흡수시킨 후에 짜서 

공기산화 또는 강제 산화시켜 섬유상에 원사의 불용성 염료를 재생시키므로

서 염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② 환원제로서는 히드로술파이트(sodium hydrosulphite)를 쓰고, 알칼리로는 

가성소다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특수한 배트염료엔 환원제로서 염화

제1철, 황산제1철, 아연가루(亞鉛末), 산성아황산나트륨, 덱스트린, 포도당 등

을, 또 알칼리로서는 탄산나트륨, 석회 등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리고 황화

나트륨은 알칼리성의 환원제이므로 특수한 경우에 황화나트륨을 사용하여 

황화염료의 염색법을 응용하여 염색할 수 있는 염료도 있다. 

③ 배트염료를 화학적 조정면으로 분류하면 인디고(indigo)계, 안트라퀴논

(anthraquinone)계, 황화배트(sulphide vat)계로 대별되며, 인디고계는 인디고 및 

인디고 유도 염료와 티오 인디고(thio indigo) 염료로 세분된다. 

④ 배트염료에는 짙은 저장원액(stock solution)을 만들고, 이것을 별도로 준



비한 염욕조(染浴槽)에 필요량만을 가하여 염액을 만들어야 좋은 염료가 있

고, 저장원액을 만들지 않고 염욕조에서 직접 환원하여 염색해야 좋은 염료

가 있다. 

⑤ 염액의 조제에 필요한 알칼리는 인디고계 염료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

량으로도 좋으나 안트라퀴논계 염료는 대체로 강알칼리를 필요로 한다. 

⑥ 인디고계 염료 류코화합물의 색은 담색(대부분 황색)으로서 섬유상에 

산화되었을 때의 색상과 다르고, 안트라퀴논계 류코화합물의 색은 농색을 나

타내나 그 중에는 산화 후의 색상과 별차이가 없는 염료도 있다. 황화배트염

료 류코화합물의 색은 일반적으로 담색으로서 담황갈색을 나타낸다. 

⑦ 인디고계 염료는 가열하면 유색 증기를 내며 승화하나, 안트라퀴논계 

및 황화배트 염료는 승화하지 않는다. 

⑧ 배트염료 류코화합물이 염착되는 것은 수착(收着) 등의 물리적 현상에 

의한다고 하며, 조제인 식염, 황산나트륨은 촉염작용을 한다. 

⑨ 배트염료로 염색한 염색물은 일광, 수세, 세탁, 산, 알칼리 비등(沸騰)처

리 등에 대한 견뢰도가 대단히 양호하며, 그 순서는 안트라퀴논배트→황화배

트→인디고배트 염료의 순이다. 

⑩ 배트염료가 미립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패드(pad)염법 및 날염에 

있어서 빠른 치환, 적당한 침투, 염착을 잘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미립자

의 크기는 직경이 0.1~1μ 정도일 때 가장 적합하다. 

⑪ 황색계통의 배트염료 염색물이 일광에 노출되어 장시간 경과하면 섬유

의 취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염료가 촉매가 되어 일광의 단파장에 의해 셀룰

로스를 산화하기 때문이다. 

⑫ 배트염료의 섬유에의 친화성은 화학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분자가 

점하는 면적이 크면 친화력이 큰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자구조가 가득 



차고 큰 형은 IN법에 속하며, 염착력이 가장 크다. 반대로 분자구조가 엉성

하고 적은 형은 염착력이 약하며, IK법에 속한다. IW법에 속하는 염료는 이들

의 중간이다. 

(2) 염색방법 

1) 인디고계의 염색법 

(가) 염법(染法) 

인디고의 류코(leuco)화합물을 만드는 환원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

나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히드로술파이트와 가성소다로 환원시켜 인

디고 저장원액(황색)을 만든다. 

히드로술파이트 0.1g/l, 48% 가성소다 0.1cc/l를 넣어 수중의 산소를 제거한 

후 액량비 1:15~20의 염액을 준비, 적당량의 저장원액을 가하여 염욕을 만든 

다음 정련된 피염물을 온수로 충분히 적신 후 짜서 염욕에 침지하여 

20~25℃에서 15분간 교반한다. 피염물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조기산화 

방지) 전부 침지되는 염색기를 사용하여 염색응ㄹ 15분간 행한 후 피염물을 

꺼내어 짠 다음 류코화합물을 공기중에 노출시켜 산화한다. 처음 침지에서는 

담청색을 형성하고 필요한 색상이 얻어질 때까지 2~15회 반복한다. 셀룰로스

는 인디고의 류코화합물에 대한 큰 친화력을 갖지 않으므로 농염은 계속적

인 침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마찰견뢰도를 높일 수 있다. 소정의 색상을 얻은 

후 수세, 소핑후 충분히 수세하여 건조한다. 

(나) 인디고 유도체의 염법 

인디고유도체는 인디고에 브롬(Br) 또는 염소(Cl) 혹은 양자를 도입시킨 것

으로 염색방법은 인디고와 비슷하고, 견뢰도는 인디고 염색물보다 양호하면

서 선명도가 좋다. 

(다) 티오인디고 유도체의 염법 



시바 헬리돈(Ciba helidone)의 청색 이외의 것은 대부분이 티오인디고계 염

료에 속한다. 이 계통의 염료는 대부분 히드로술파이트와 가성소다로 환원시

켜 저장원액을 만들어 염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것은 황화염료의 염

법에 따라 황화나트륨으로 환원시켜서 염색할 경우도 있다. 염색법은 인디고

염법과 같이 염욕을 준비하고, 염욕에 피염물을 넣고 60℃ 부근에서 40~60분

간 조작한 다음 꺼내어 균등하게 짜서 공기산화시킨 후 소핑, 수세, 건조하

면 된다. 

2) 안트라퀴논계의 염색법 

안트라퀴논계 배트염료는 인단드렌(indanthrene)염료이며, 우수한 견뢰도와 

색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격은 비싸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염료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말(powder)형과 분산분말(dispersed powder)형의 2

종류로 제조되고 있는데, 분말형 염료는 환원염색법에만 적응성을 갖는다. 

염색방법은 인단드렌의 염색온도, 히드로술파이트와 가성소다 사용량, 중성

염 첨가 여부에 따라 5가지 표준염색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① IK법, ② IW법, ③ IN법, ④ IN특별법, ⑤ 흑염법 

① IK법 : IK염료는 면섬ㅇ유에 대하여 흡착성이 가장 낮은 염료로 흡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저온(20~30℃)에서 다량의 염과 소량의 알칼리를 사용하

여 염색을 한다. 

② IW법 : IW염료는 IK염료에 비하여 면섬유에 대한 흡착성은 양호한데, 

흡착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40~50℃에서 염류를 함유한 알칼리성 염

액에서 염색한다. 다만 머서화된 면섬유와 재생섬유에서는 염류의 첨가없이 

염색을 행한다. 

③ IN법 : IN염료는 면섬유에 대하여 비교적 흡착성이 큰 염료로 55~60℃



에서 일반적으로 염류의 첨가없이 많은 양의 알칼리를 사용하여 염색한다. 

④ IN특별법(INS법) : IN특별염료는 면섬유에 대하여 흡착성이 아주 큰 염

료로 55~60℃에서 아주 많은 양의 알칼리를 사용하여 염색한다. 염색온도와 

염류의 첨가없이 염색하는 것은 IN염료와 동일한다. 

⑤ 흑염법 : 흑색염료 중 특히 고농도의 염액을 필요로 하는 흑색염료에 

적용되며, 다량의 가성소다와 히드로술파이트를 함유한 강알칼리 염액에서 

60~70℃로 염색한다. 염색후 자연산화를 하면 녹색을 나타내므로 표백분, 차

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아질산나트륨으로 재산화 처리하여 발색시킨 후 수세, 

소핑, 탕세(湯洗), 수세, 건조한다. 

※ I=Indanthrene, K=Kalt(cold), W=Warm, N=Normal, S=Speziell의 독일어 약자

임. 

3) 미환원(未還元)상태에서의 피그먼트 패드(pigment pad) 염색법 

많은 배트염료의 환원된 화합물, 즉 류코화합물은 섬유소에 대해 매우 강

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 염착속도가 크고, 이염성이 적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조직이 치밀하거나 두꺼운 직물 또는 치즈(cheese)형이나 빔

(beam)형의 실에 대해서 균일한 염색결과를 얻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불용성 

안료, 즉 미환원된 미세한 분말상태의 배트염료는 친화력이 없으므로 안료상

태로 분산시켜 섬유소의 섬유구조내에 균일하게 침투시킨 후 가성소다와 히

드로술파이트로 환원시켜 류코화합물로 만들어준 다음 산화시켜 균일하게 

염색하는 방법으로 염색기계에 따라 여러가지 염색방법이 있다. 

① 패드 지거(pad jigger)법 

② 패드 스팀(pad steam)법 

③ 윌리엄스 유닛(Williams unit)법 

④ 몰튼 메탈(molten metal)법 



4) 가용성(可溶性) 배트염료 염색법 

가용성 배트염료는 보통 인디고졸(indigosol)염료라는 상표로 알려져 있는 

배트염료의 특수염료로서 1922년 스위스의 Bader, Sunder 두 사람이 발명한 

배트염료의 류코화합물의 황산에스테르소다염(sodium salt of disulphuric acid 

ester)으로 공기 중에서 용이하게 산화되지 않아 인정하고 물에 가용성이다. 

염색은 인디고졸염료와 적당한 산화제 아질산 또는 염화제2철 또는 중크

롬산칼륨 및 조제를 따뜻한 물에 용해하여 이 염욕에 섬유소 섬유를 침지하

였다가 꺼내어 균일하게 짠 후 산성용액에 처리하면 섬유상에 본래의 불용

성 배트염료를 재생하게 되므로 염색이 되는 것이다. 

가용성 배트염료는 다른 배트염료와 비교하면 응용이 간단하고 그의 염색

견뢰도가 비슷하며, 염욕의 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편리하고 섬유소 섬

유에 적용되나 견, 양모에도 적당한 것이 많이 있다. 

1.4.4.4 반응성염료(reactive dye) 염색 

이 염료는 오늘날 셀룰로스섬유 염색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백종의 염료가 개발되어 있다. 섬유에 염료를 화학반응시켜 견뢰한 염색물

을 얻으려는 생각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1940년경부터 

ICI사가 시작하여 W.H Perkin의 인조염료 발견이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

여 1956년 모노 및 디-클로로트리아진(mono or di-chlorotriazine)의 반응기를 갖

는 염료 프로시온(Procion)을 최초의 반응성염료로 발표하였다. 

Hoechst사는 1952년 발표한 비닐 술폰(vinyl sulfone)기를 갖는 양모용 염료

(Remalan)와 1954년 Ciba사가 1:2형 금속착염염료(Cibalan)를 시판하였지만 이 

염료가 갖고 있는 모노클로로트리아진기에 의한 염료와 양모가 공유결합

(covalent bond)하고 있는 것을 처음에 지나쳐 버렸으나, 두 회사는 연구개발

을 더욱 진전시켜 1957년 Hoechst사는 반응성 염료인 레마졸(Remazol)과 Ciba



사는 시바크론(Cibacron)을 각각 시판하였는데, 양사의 반응기구는 전연 다른 

것이었다. 

섬유와의 반응기구가 프로시온염료와 시바크론염료는 치환형 반응성염료

이고, 레마졸염료는 부가형 반응성염료이다. ICI사의 프로시온염료는 상온에

서 염색되는 콜드염색형, 고온에서 염색되는 고온염색형, 날염 전용 3가지 

형으로 개발되어 있다. 

(1) 염료의 성질 

① 양호한 균염성을 갖고 피염물에 기인하는 불균염성을 매우 잘 커버하

여 준다. 

② 침투 염색성이 좋고, 염색의 재현성도 양호하다. 

③ 물에 잘 용해되며, 알칼리의 존재하에 섬유소의 수산기와 반응하여 화

학결합을 한다. 

④ 혼방품중의 폴리에스터 또는 아크릴 섬유에 오염이 잘 되지 않는다. 

⑤ 각종 1상(相) 및 2상법의 염색에 적용된다. 

⑥ 셀룰로스섬유, 나일론에는 침염에 의해서, 또 셀룰로스 섬유제품과 모 

및 견과 같은 단백질 섬유에는 날염에 의해 견뢰하고,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⑦ 고온염색용 염료는 색상이 선명하고, 습윤견뢰도가 매우 우수하며, 일

광, 마찰에도 비교적 좋은 견뢰도를 갖는다. 

⑧ 반응성염료와 다른 염료와의 견뢰성을 비교하면 표1-19와 같다. 

⑨ 반응성염료는 원래 음이온성이므로 양이온성의 염료 및 조재와의 혼합

이 곤란하다. 

⑩ 수지가공(樹脂加工), 특히 퍼머넌트 프레스(permanent press)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⑪ 일부 반응성염료는 습윤, 일광 견뢰도가 떨어지고,경시변화에 의해 염

료가 가수분해를 일으켜 저장안정성이 떨어지는 반응성염료가 있으므로 용

도에 맞는 염료의 선정이 요구된다. 

⑫ 환원제에 의해 탈색시킬 수 있는 염료가 많다. 

 

<표1-19> 반응성염료의 견뢰도 비교 

구 분 습윤견뢰도 일광견뢰도 내후견뢰도 

직접염료 × = = 

후처리 직접염료 × × = 

배트염료 ○ ○ ○ 

가용성 배트염료 ○ ○ ○ 

아조익염료 = = ○ 

황화염료 = × = 

(주) : ○ : 반응성염료보다 우수, × : 반응성염료보다 열등, = : 반응성염료와 동일 

 

 (2) 염색방법 

어떠한 염색방법을 활용하더라 해도 반응성염료에 의한 염색은, 

① 섬유내에 염료를 확산시켜 흡착(중성염을 가하여 흡수를 촉진) 

② 섬유와 염료를 반응 고착(알칼리제를 가하여 염욕을 알칼리성으로 만

듬) 

③ 후처리. 위의 3공정을 거쳐 행해야 한다. 

염색방법은 염색기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비연속적 방법 

① 흡진법(吸盡法) : 흡수염색 

지거, 윈츠, 패키지염색기, 타래실염색기, 빔염색기 등으로 피염물을 염액

에 담궈 염색하는 방법 



② 패드-지거법 : 패딩후 지거로 염료를 고착하는 방법 

③ 패드-롤러법 : 패딩후 롤러에 감은 다음 실온에서 약 24시간 방치하여 

염료를 고착하는 방법 

2) 연속적 방법 

① 패딩(padding) 방법 

·1상법 : 염료와 알칼리를 동시에 직물에 패딩한 후 다음 공정에서 염료

를 고착시키는 방법 

·2상법 : 염료를 우선 직물에 패딩한 후 다음에 알칼리로 패딩하여 염료

를 고착시키는 방법 

② 고착(fixing) 방법 

·건조공정에서의 고착법 : 건조기의 설비만으로 염료를 고착 염색하는 방

법 

·증열(steaming)고착법 : 염색, 날염공장에서 증열기를 사용하여 염료를 고

착 염색하는 방법 

·건열(baking) 고착법 : 수지가공공장에서 열처리기(baking m/c)를 사용하여 

염료를 고착 염색하는 방법 

·기타 방법 : 용융금속(moltenmetal)법 등 기존의 염색설비를 사용하여 염

료를 고착 염색하는 방법 

(3) 염색물의 후처리법 

1) 소핑(soaping) 

미고착된 염료와 조제를 함께 섬유에서 제거하여 습윤, 마찰 견뢰도 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한다. 염색후 찬물 수세-비등 수세-소우핑제 수세-탕세-

찬물 수세의 순서로 행한다. 

2) 땀견뢰도증진제 처리 


